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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허가증의 180일 
자동 연장 규정에 대하여

흔히 워크퍼밋으로 알려진 EAD 

(Employment Authorization Docu-

ment)의 유효기간과 연장에 대해서 

알려드립니다.

워크퍼밋은 영주권 신청 시에 영주

권을 받을 때까지 노동을 허가하는 서

류입니다.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이 

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예를 E-2 

비자 배우자의 경우, 그리고 DACA 수

혜자, OPT/CPT의 경우 등도 이 워크

퍼밋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

이 카드에 명시된 날짜까지 합법적

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

동안의 노동은 영주권을 받거나 신분

을 변경하는데 거절 사유가 되는 un-

authorized employment로 간주되지 

않습니다. 

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명

시된 기간 동안만 일을 하셔야 한다

는 것입니다. 이 기간 동안은 payroll 

(DE9C)에 이름이 올리셔도 되고 또 

W-2/1099을 받으셔도 됩니다. 하지

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 payroll에 보

고가 되시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실 

때 또는 신분 변경을 하실 때에 문제

가 되실 수 있습니다.

이런 이유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

전에 빨리 새로 카드를 신청하셔서 직

장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

합니다.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

워크퍼밋 연장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

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보통 6개

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. 워크 

퍼밋은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

습니다. 

그러나 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

가 많고 늦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

도 많기 때문에 워크퍼밋의 공백이 생

겨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

습니다. 미국 회사의 경우 꼭 유효한 

날짜를 가진 카드의 제출을 요구하기 

때문에 새 카드가 나올 때까지 일을 

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

있습니다.

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국

은 워크퍼밋 카드를 연장한 경우, 그

래서 접수증이 있는 경우에 카드가 

만료된 날로부터 자동으로 180일이 

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

였습니다.

그러므로 미국 고용주에게 워크퍼

밋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 워크

퍼밋 연장 접수증과 만료된 워크퍼밋

을 함께 제출하면 180일 연장된 카드

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. 

이를 잘 명심하셔서 미리 워크퍼밋

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고 

늦게 신청하신 경우에는 연장 신청 접

수증과 만료된 카드를 함께 미국 고

용주에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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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에 발생하는 질병

오늘은 구강 즉, 입안에 발생할 수 있

는 질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.

구강과 그 주위의 구조물에 대한 질병

의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학

문을 구강 생리학(oral pathology )이라

고 합니다. 구강의 질병들은 치아, 치아

를 지탱하는 뼈, 턱관절, 잇몸, 혀, 그리고 

침샘을 포함합니다.

충치나 잇몸질환이 가장 익숙한 구강 

내 질환이지만, 이외에도 구강 내에 발

생하는 빌환은 많습니다. 이러한 질환

들의 대부분은 치과적으로 치료가 가

능하고, 올바른 치아 관리를 통해 예방

할 수 있습니다.

다음의 네 가지는 구강 내 질환 중 우

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.

먼저 Herpes Simplex Virus입니다. 흔

히 헤르페스라고 불립니다. 헤르페스의 

대표적인 예는 입술 주변 물집인‘콜드 

소어 (cold sore)입니다. 이 질환의 증상

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입술 주변이 따

끔거리고, 욱신거리거나 가려운 느낌이 

나다가 하루나 이틀 만에 건드리면 톡 

터질 듯한 물집이 생깁니다. 원인은 구

순포진 바이러스인 제 1 형 헤르페스 심

플렉스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.

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인체 어디든 

발병할 수 있으며 인체 면역력이 떨어지

면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

활성화돼 피부에 나타나게 됩니다. 이 

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완치는 불가능하

지만 토피콜 (topica ) 연고나 내복약으

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

다음으로는 Candidias, 한글로는 아구

창 또는 구강 칸디다증입니다.

증상은 혀, 볼의 안쪽, 목구멍 등의 부

위에 백태와 같은 흰 물질이 덮이며, 그 

밑의 점막이 짓무릅니다. 저항력이 약

한 유아나 노인, 또는 항암 치료나 스테

로이드 장기 복용 시에 나타나기도 합

니다. 틀니를 착용하는 환자들에게도 

자주 나타납니다.

이러한 증상은 antifungal(항진균제) 등

의 도움을 받으면 대개 1-2 주 안에 증

상이 사라집니다.

세 번째는 Black Hairy Tongue입니다. 

마치 혀에 까만 색의 털이 나 있는 것처

럼 혓바닥에 검거나 짙은 갈색의 착색이 

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 무

해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리

의 혀는 파필라(papillae) 라고 하는 돌

기들로 덮여 있고, 이 돌기들은 일정한 

길이로 자연히 유지됩니다. 만약 이것이 

컨트롤 되지 않으면 일정 길이 이상으

로 길어지고 여기에 구강 위생이 잘 유

지 되지 않고 복용약이나 방사선 치료 

또는 흡연으로 인해 그 색이 검게 변합

니다. 혀를 닦는 기구를 이용해 혓바닥

을 잘 닦고, 의사와 상의하여 착색을 일

으켰던 원인을 찾아내어 컨트롤을 하면 

증상이 사라집니다.

마지막으로 oral cancer(구강암)입니

다. 구강암은 혀, 입, 입술과 목 등에 나

타납니다.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위험

한 질병이지만, 많은 경우 예방이 가능

합니다. Oral cancer foundation의 리포

트에 따르면 매년 거의 50,000 명이 구

강암 진단을 받고, 대부분의 경우 흡연

이나 심한 음주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

그러므로 흡연과 과다한 음주를 자제하

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.

또한 치과의 정기적 내원으로 구강암 

스크린을 하셔야 합니다. 조기 발견은 

구강암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.

평상시에 양치질을 하면서 혓바닥, 혀

의 옆면과 아래쪽, 볼 안쪽, 입술 등을 잘 

관찰하고 짚어봐서 단단한 멍울이 느껴

지거나 흰색의 점막이나 짙은 갈색의 점

이 보인다면 치과에 가셔서 자세한 검사

를 받으십시오.

■ 법률 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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